
❚요  약

❚생  산 제조업지수/재고지수

❚소  비 대형소매점 판매액

❚고  용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률․고용률

❚물  가 소비자물가/ 신선식품

   한진아(서울연구원 서울경제연구센터) 

❚부동산 주택매매가격/주택전세가격

❚금  융 가계대출/개인파산/신용보증재단

❚수출입 수출입액/수출입 품목/국가별 품목

   양승희(서울연구원 서울경제연구센터) 

경제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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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 서울의 10월 소비는 전년동월대비 2.8% 감소로 3개월째 하락세를 보이는 등 

또 다시 경기악화가 소비심리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10월 백화점 판매액은 1조1,860억원(64.0%), 대형마트 판매액은 6,661억원

(38.0%)으로 집계되었으며, 가장 많은 판매를 보인 것은 백화점의 경우 패션

용품이 58.6%, 대형마트는 식품 54.4%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권역별 판

매액은 4권역인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 및 강동구가 1위, 그 다음으로 

1권역(종로, 중구, 용산, 마포, 서대문, 은평)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
서울의 10월 고용현황은 전년동월에 비해 고용률이 상승하고 실업률이 하락

하는 등 얼어붙은 고용시장이 다소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

로 경제활동참가율은 하락, 취업자 수 증가, 고용률 상승, 실업률이 하락하였

다.

연령별로는 고령층 취업자의 경우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는 반면 청년취업자는 

9개월 연속 부진한 모습을 보이며 연령별 취업자 간의 양극화 현상이 이어져 

청년취업자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책이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물가 서울의 10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동월대비 2.4% 상승으로 8개월 연속 2%

대를 나타냈다. 상승세를 보인 항목은 소비자들의 기본생필품을 중심으로 한 

생활물가지수가 2.1%, 과일과 같은 신선식품은 10.3% 상승하였다. 

타 품목에 비해 계절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 신선식품은 타 품목에 비해 낙폭

이 커 물가 안정화를 위해 도시농업과 같은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는 것도 필

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전도시의 물가지수 역시 전년동월대비 2.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울의 물가는 전국에 비해 0.3%p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부동산
서울의 10월 주택매매가격은 아파트를 중심으로 하락세가 지속되었다. 주택

전세가격은 계절적 요인으로 상승폭이 확대되어 2개월 연속 상승하였다. 전세

가격은 부동산 경기 불확실성과 매수시장 관망세가 지속되고 매매보다는 전세

를 선호하면서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지역적으로는 강남지역, 유형별로

는 아파트를 중심으로 전세가격이 상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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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ㆍ산 |

서울의 10월 산업생산지수 전년동월대비 감소

￭ 서울의 10월 산업생산지수 3개월째 마이너스 성장

- 서울의 10월 산업생산지수 88.7(2005=100)로 전년동월대비 11.7% 감소

- 중공업 부문 전년동월대비 24.2%, 경공업부문 전년동월대비 8.0% 각각 감소

- 전년동월대비 기계장비(10.5%) 증가, 의복 및 모피(-7.2%),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음

향통신(-37.3%), 섬유제품(-20.6%) 각각 감소

- 중공업, 경공업 감소로 3개월 동안 마이너스 성장세 지속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의 산업생산 증감률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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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산업생산(중공업, 경공업) 증감률

￭ 전국의 10월 광공업 생산 전년동월대비 감소

- 전국의 10월 광공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131.3(2005=100)로 전년동월대비 0.8% 감

소

- 제조업 생산 부문별로는 전년동월대비 반도체 및 부품(6.4%), 담배(35.7%) 증가

- 반면, 기계장비(-10.6%), 영상음향통신(-11.6%) 등에서 각각 감소

- 서비스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로는 도소매(-0.6%), 숙박․음식점(-1.1%) 감소, 금융․보
험(2.0%), 보건․사회복지(5.2%) 0.9%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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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하ㆍ재고 순환 |

서울의 10월 제조업부문 의도된 재고증가 단계

￭ 서울의 10월 제조업 전년동월대비 출하, 재고 각각 감소로 경기수축기

- 서울의 10월 재고지수는 198.9(2005=100.0)로 전년동월대비 18.5% 증가

- 서울의 10월 출하지수는 87.0(2005=100.0)로 전년동월대비 12.6% 감소

- 출하, 재고 각각 감소하여 경기수축 단계로 해석할 수 있음(<Box> 참조)

<참고> 출하ᆞ재고 순환 상관표

경기수축기 경기회복기 경기확장기 경기하강기

출하↓ 출하↑ 출하↑ 출하↓

재고↓ 재고↓ 재고↑ 재고↑

재고조정 재고감소 의도된 재고증가 재고누증

<그림> 서울의 출하ᆞ재고 증감률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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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ㆍ비 |

서울의 10월 대형소매점 판매액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감소

￭ 서울의 10월 대형소매점 판매액 전년동월대비 감소

- 서울의 10월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1조8,521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2.8% 감소

- 전년동월 대비 백화점은 1.5% 증가, 대형마트는 5.0% 각각 감소

- 품목별 판매순위는 패션용품이 43.7%(8,084억원), 식품이 26.8%(4,966억원), 생활용

품이 17.9%(3,321억원) 판매

￭ 서울의 10월 백화점의 판매순위 1위는 패션용품, 대형마트는 식품

- 백화점 판매액은 1조1,860억원(64.0%), 대형마트 판매액은 6,661억원(36.0%) 집계

  - 백화점 1개점 평균 매출액은 423.6억원이며, 대형마트는 91.2억원임

- 백화점 판매액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은 패션용품(58.6%)이며, 대형마트는 식

품(54.4%)

- 권역별 판매액은 4권역(강남, 서초, 송파, 강동)이 36.1%인 6,677억원을 판매, 3권역(동

작, 관악, 영등포, 금천, 구로, 양천, 강서), 1권역(종로, 중구, 용산, 마포, 서대문, 은평) 순

￭ 전국의 10월 대형소매점 판매액 전년동월대비 증가

- 전국의 10월 대형소매점 판매액 전년동월대비 2.0% 증가

- 백화점 판매액은 전년동월대비 2.3%, 대형마트는 4.6% 각각 감소

- 유형별로 의복 등 준내구재는 –1.0% 감소, 컴퓨터 및 통신기기,  가전제품 등 내구재는 

8.5% 증가,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 0.2%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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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 추이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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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ㆍ제ㆍ활ㆍ동ㆍ인ㆍ구 |

서울의 10월 경제활동참가율 전년동월대비 하락

￭ 서울의 10월 경제활동참가율 전년동월대비 0.7%p 하락

- 서울의 10월 15세 이상 인구는 8,472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91천명(1.1%)이 증가

- 경제활동인구는 5,231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천명(-0.1%)이 감소

- 경제활동참가율은 61.7%로 전년동월대비 0.7%p 하락

- 비경제활동인구는 3,241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93천명(3.0%)이 증가

￭ 전국의 10월 경제활동참가율 전년동월대비 0.1%p 상승

- 전국의 10월 15세이상인구는 4,173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6만1천명(1.4%) 증가

- 경제활동인구는 2,578만7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7만8천명(1.5%) 증가

- 경제활동참가율은 61.8%로 전년동월대비 0.1%p 상승

- 성별로 보면 남자는 1,502만7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2만2천명(1.5%) 증가하였으며, 

여자는 1,076만명으로 15만6천명(1.5%) 증가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의 경제활동 인구 및 참가율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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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의 10월 전년동월대비 경제활동참가율 남자 하락, 여자 상승

- 경제활동인구를 성별로 보면, 남자는 2,979명, 여자는 2,252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남

자는 0.4% 하락, 여자는 3.1% 증가

- 경제활동참가율의 경우 남자는 73.0%, 여자는 51.3%로 전년동월대비 남자, 여자 각각 

0.1%p, 0.3%p 하락

<그림> 서울 성별 경제활동인구 증감율

<그림> 서울 성별 경제활동 참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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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ㆍ업ㆍ자 |

서울의 10월 전년동월대비 청년 취업자 수 9개월 연속 감소

￭ 서울의 10월 여성 취업자 수 전년동월대비 증가

- 서울의 10월 취업자는 5,043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9천명(0.4%)이 증가

- 성별로 보면, 남자는 2,865천명, 여자는 2,178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남자는 1천명

(0.0%) 감소, 여자는 20천명(0.9%) 증가

￭ 전국의 10월 남, 녀 취업자 전년동월대비 각각 증가

- 전국의 10월 취업자는 2,506만9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9만6천명(1.6%) 증가

- 성별로 보면 남자는 1,459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5만6천명(1.8%), 여자는 1,047만9

천명으로 14만명(1.4%) 증가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의 월별 취업자 증감률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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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서울의 성별 취업자 증감률

￭ 서울의 10월 청년층(15세~29세) 감소, 고령층(60세 이상) 취업자 증가

- 서울의 10월 청년층(15세~29세)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9.4% 감소하며 9개월 연속 

마이너스 성장

- 서울의 10월 고령층(60세 이상)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11.0%로 꾸준한 플러스 성장

- 고령층의 취업률이 꾸준히 증가, 반면 청년층 취업자 감소로 연령별 취업자간 양극화 

현상 지속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의 청년층 취업자(15세~29세)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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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의 고령층 취업자(60세 이상) 추이

￭ 산업별로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도소매᠊음식숙박업 각각 증가

- 전년동월대비 농림어업 1천명(-14.8%), 건설업 35천명(-8.9%), 제조업 14천명

(-2.7%), 전기․운수․통신․금융업 3천명(-0.3%)은 각각 감소

- 반면,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46천명(2.3%), 도소매․음식숙박업 27천명(2.0%)은 각각 

증가

￭ 직업별로 농림어업숙련종사자 증가, 관리자 전문가 감소

- 전년동월대비 사무종사자 47천명(4.6%), 농림어업숙련종사자 0.3천명(2.5%), 서비스

ㆍ판매종사자 19천명(1.6%)이 각각 증가

- 관리자․전문가 38천명(-2.7%), 기능ㆍ기계조작ㆍ조립ㆍ단순종사자 8천명(-0.6%)은 각

각 감소

￭ 종사상지위별로 전년동월대비 비임금근로자 감소, 임금근로자 증가

 - 비임금근로자 중 자영업자는 전년동월대비 27천명(-2.7%), 무급가족종사자는 3천명

(-1.5%)이 각각 감소

 - 임금근로자 중 전년동월대비 상용근로자는 86천명(3.7%), 일용근로자는 1천명(0.2%)

이 각각 증가한 반면, 임시근로자는 39천명(-3.4%)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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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ㆍ용ㆍ률ㆍ및ㆍ실ㆍ업ㆍ률|

서울의 10월 전년동월대비 고용률 상승, 실업률 하락

￭ 서울의 10월 고용률 전년동월대비 상승, 전국대비 낮은 수준

- 서울의 10월 고용률은 59.5%로 전년동월대비 0.4%p 하락

- 성별로 보면, 남자는 70.2%로 전년동월대비 0.5%p, 여자는 49.6%로 0.3%p 각각 하락

- 서울시 고용률은 59.7%로 전국(60.1%)에 비해 0.4%p 낮은 수준

￭ 서울의 10월 실업률 전년동월대비 하락, 전국대비 높은 수준

- 서울의 10월 실업자는 188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2천명(-10.4%)이 감소

- 실업률은 3.6%로 전년동월대비 0.4%p 하락

- 성별로 보면, 남자는 3.8%로 전년동월대비 0.7%p, 여자는 3.3%로 0.1%p 각각 하락

- 서울시 실업률은 3.6%로 전국(2.8%)에 비하여 0.8%p 높은 수준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 실업률, 고용률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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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ㆍ가 |

서울의 10월 전년동월대비 소비자물가 7개월 연속 2%대 시현

￭ 서울의 10월 소비자물가지수 전년동월대비 상승

- 10월 서울시 소비자물가지수는 107.1(2010년=100.0)로 전년동월대비 2.4% 상승

- 전년동월대비 주요 등락 부문을 보면, 통신부문(-1.2%), 기타상품 및 서비스부문     

(-3.1%)을 제외하고, 그 외의 부문은 모두 상승

- 상품은 전년동월대비 3.1%, 그 중 농축수산물은 5.0%, 공업제품은 2.3% 각각 상승

- 서비스는 전년동월대비 1.9% 상승, 그 중 집세는 3.4%, 공공서비스 2.3% , 개인서비스 

1.0% 각각 상승

￭ 서울의 10월 생활물가지수, 신선식품지수 전년동월대비 각각 상승

- 소비자들의 기본생필품을 중심으로 한 생활물가지수는 전년동월대비는 2.1% 상승

- 생선류, 채소류, 과실류를 대상으로 하는 신선식품지수는 전년동월대비 10.3% 상승

￭ 전국의 10월 소비자물가지수 전년동월대비 상승

- 전국의 10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6.9(2010년=100)로  전년동월대비로는 2.1% 상승

하여 지난달(2.0%)에 이어 2%대 시현

- 16개 광역시도별로 전월대비 소비자물가 동향을 보면, 인천, 강원, 경북, 제주는 변동이 

없으며, 서울, 부산 등 11개 시도는 0.1~0.2%씩  하락, 경남은 0.3% 하락

- 특․광역시를 제외한 30개 도시별로 전월과 비교하면, 강릉은 0.3% 상승, 원주, 충주 등 

6개 도시는 보합, 성남, 춘천 등 13개 도시는 0.1~0.2%씩 하락, 수원, 청주 등 10개 도

시는 0.3~0.4%씩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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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2005=100)

<그림> 서울의 소비자물가 추이

<그림> 서울의 소비자 물가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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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ㆍ택ㆍ매ㆍ매ㆍ가ㆍ격 |

서울의 10월 주택매매가격은 아파트를 중심으로 하락세 지속

￭ 서울의 10월 주택매매가격 전월대비 하락

- 서울의 주택매매가격은 수요자들의 매매거래 위축세가 확대되며 전월대비 0.4% 하락

- 주택유형별로 단독주택은 전월대비 보합인 반면, 아파트와 연립주택은 전월대비 각각 

0.6%, 0.1% 하락

￭ 전국의 10월 주택매매가격 매매거래 부진이 지속되며 4개월 연속 하락

- 전국의 주택매매가격은 부동산 경기 침제의 영향으로 수요자들의 매수심리 위축이 지

속되며 전월대비 0.1% 하락하여 4개월 연속 하락세

- 수도권은 매매거래 부진이 심화되면서 12개월 연속 하락세를 지속하여 전월대비 0.4% 

하락한 반면 광역시와 기타지방은 전월대비 0.1% 상승

  자료 : 국민은행연구소

<그림> 서울 주택 매매가격 종합지수 및 증감률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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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북지역은 모든 지역에서 하락하며 전월대비 하락폭이 확대된 가운데 도봉구, 노

원구 순으로 크게 하락하며 전월대비 0.4% 하락

- 도봉구는 취득세 인하 등 정부의 정책 발표에도 매수자들의 관망세가 깊어지면서 매도

물량 적체가 심화되며 전월에 이어 큰 폭으로 전월대비 0.9% 하락 

- 노원구는 인근 별내 신도시 신규 물량의 영향으로 기존단지의 수요가 더욱 부진한 가운

데, 급매물 위주로만 간혹 거래가 이루어질 뿐 매수세가 크게 부진한 모습을 보이며 전

월대비 0.7% 하락

￭ 강남지역은 모든 지역에서 하락한 가운데 영등포구, 관악구 순으로 크게 하락하며 

전월대비 0.4% 하락

- 영등포구는 부동산 경기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며 매도물량 적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신

길동의 재개발 지연 등의 악제로 하락세가 심화되며 전월대비 0.8% 하락

- 관악구는 취득세 감면 발표 이후 소형을 중심으로 문의가 간간히 증가하고 있으나 수요

자들의 매수심리 위축세가 심화되면서 전월대비 0.5% 하락

 

￭ 서울의 10월 아파트 평당 매매가격 전월대비 하락

- 서울의 10월 아파트 평당 매매가격은 평균 1687.6만원으로 전월대비(1693.8만원)대비 

하락하여 하락세 지속

- 서울 아파트의 평균 평당 매매가격을 상회하는 구는 모두 9개월 연속 하락하였고 강남

구(2,955만원), 서초구(2,703만원), 용산구(2,459만원), 송파구(2,167만원), 광진구

(1,797만원), 양천구(1,775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서울 아파트의 평균 평당 매매가격에 하회하는 구는 금천구(995만원), 도봉구(1,036만

원), 중랑구(1,099만원), 강북구(1,105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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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부동산 114

<그림> 아파트 평당 매매가격

             자료 : 부동산 114

<그림> 아파트 매매가격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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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ㆍ택ㆍ전ㆍ세ㆍ가ㆍ격 |

서울의 10월 주택전세가격은 상승폭이 확대되며 2개월 연속 상승

￭ 서울의 10월 주택전세가격 전월대비 상승

- 서울의 주택전세가격은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상승폭이 확대되며 전월대비 0.5% 상승

- 주택유형별로 아파트는 전월대비 0.7% 상승하고 단독주택과 연립주택도 전월대비 각

각 0.1%, 0.2% 상승

￭ 전국의 10월 주택전세가격 전월대비 상승폭 확대

- 전국의 주택전세가격은 매매보다는 전세를 선호하고 일부지역에서 재건축 이주 수요도 

증가하여 상승폭이 확대되며 전월대비 0.5% 상승

- 수도권과 광역시, 기타지방에서 모두 전월대비 0.5%씩 상승하며 전월대비 상승폭 확대

  자료 : 국민은행연구소

<그림> 서울 주택 전세가격 종합지수 및 증감률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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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북지역은 전 지역에서 상승하였고 도봉구와 용산구 등에서 크게 상승하며 전월대

비 0.3% 상승

- 도봉구는 임차인들의 재계약이 이어지며 전세물량이 부족한 가운데, 예비 신혼부부 수

요에 인해 전월대비 0.6% 상승

- 용산구는 전세를 선호하는 수요의 증가로 물량 부족이 지속되는 가운데, 인근 중구 만

리구역에서 재개발 이주수요가 발생되며 전월대비 0.5% 상승

￭ 강남지역은 전월대비 상승폭이 확대된 가운데, 서초구와 송파구 등에서 크게 상승

하며 전월대비 0.6% 상승

- 서초구는 신반포 1차, 반포대림아파트 등 재건축 확정으로 이주수요가 발생되는 가운

데, 전세물량이 부족해지면서 임대인 우위시장이 형성되며 전월대비 1.4% 대폭 상승

- 송파구는 가락시영 재건축 이주수요로 전세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예비 신혼

부부와 직장인 수요 등도 가세하며 전월대비 1.3% 대폭 상승

￭ 서울의 10월 아파트 평당 전세가격 전월대비 소폭 증가

- 서울의 10월 아파트 평당 전세가격은 평균 854.6만원으로 전월대비(849.6만원) 소폭 

  증가

- 서울 아파트의 평균 평당 전세가격을 상회하는 구는 전월대비 모두 증가한 가운데, 강

남구(1,297만원), 서초구(1,236만원), 송파구(1,041만원), 용산구(988만원), 광진구

(946만원), 중구(939만원), 마포구(903만원), 종로구(896만원), 양천구(888만원), 성동

구(881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서울 아파트의 평균 평당 전세가격에 하회하는 구는 금천구(575만원), 도봉구(581만

원), 강북구(597만원), 노원구(646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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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부동산 114

<그림> 아파트 평당 전세가격

            자료 : 부동산 114

<그림> 아파트 평당 전세가격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금융

서울경제 | 70

| 가ㆍ계ㆍ대ㆍ출 |

서울의 9월 가계대출과 주택대출 모두 전월대비 소폭 감소
  

￭ 9월 기준 서울의 전체 대출금 잔액은 전월대비 소폭 증가

- 9월 중 서울 금융기관의 전체 대출금 잔액은 565조 3,325원 규모로 전월대비 2,840억

원(0.05%) 증가

- 전체 대출금 잔액 중 예금은행은 457조 7,070억원 규모, 비예금은행은 107조 6,255억

원 규모로 전년동월대비 각각 1.2%, 4.7% 증가

￭ 9월 기준 전국지역의 전체 대출금 잔액은 전월대비 증가

- 9월 중 전국 금융기관의 전체 대출금 잔액은 1,444조 1,792억원으로 전월대비 6조 

5,956억원(0.46%) 증가

 주 : 말잔 금액, 대출금은 예금은행과 비은행금융기관(한국수출입은행, 종합금융회사, 신탁회사, 상호저축은행,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의 총합

 자료 : 한국은행

<그림> 서울시 금융기관 대출금 잔액 및 증감률 추이



경제동향 / 금융

71 | 서울경제

    

  주 : (  )는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자료 : 한국은행

<그림> 서울시 예금은행과 비예금은행의 대출금 잔액

￭ 9월 중 서울의 은행 가계대출은 전월대비 소폭 감소

- 9월 중 서울의 은행 가계대출은 174조 773억원으로 전월대비 617억원(-0.4%) 소폭 

감소하였고 그 중 주택대출은 111조 954억원(64.0%)으로 전년동월대비 0.5% 감소

  주 : 말잔 금액, 주택대출은 주택담보대출과 주택관련 집단대출 중 주택담보이외의 대출의 총합

  자료 : 한국은행

<그림> 서울의 은행 주택대출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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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한국은행

<그림> 서울의 은행 가계대출 중 주택대출의 비중 추이

￭ 개인파산 신청자는 전월대비 소폭 감소

- 10월 중 개인파산 신청자는 994명으로 전월대비 2.1% 감소, 전년동월대비 7.4% 감소

- 개인파산 선고전 기각률은 0.8%로 전년동월대비 95.2% 감소하였고 면책 기각률도 

1.0%로 전년동월대비 93.5% 감소

   자료 : 대법원

<그림> 서울시 개인파산 신청자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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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 인용은 정당하다고 인정, 기각은 정당하지 않다고 인정, (  )는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자료 : 대법원

      <그림> 10월 개인파산 선고전 처리현황                   <그림> 10월 면책 처리현황



금융

서울경제 | 74

|신ㆍ설ㆍ및ㆍ부ㆍ도ㆍ법ㆍ인ㆍ동ㆍ향 |

서울의 10월 신설 및 부도법인 제조업 중심으로 전월대비 감소

￭ 서울의 10월 신설법인 수 제조업 중심으로 전월대비 감소

- 서울의 신설법인 수는 1,903개로 전월대비 2.4%(46개) 감소, 전년동월대비 7.7%

  (136개) 증가

-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전월대비 14.4%(38개)로 감소하였고 서비스업과 건설 및 설비업

도 전월대비 각각 0.3%(4개), 8.8%(10개) 감소

￭ 서울의 10월 부도업체 수 제조업 중심으로 전월대비 감소

- 서울의 부도업체 수는 40개로 전월대비 9.1%(4개) 감소하였고 전년동월대비 보합

- 업종별로는 서비스업이 전월대비 84.6%(11개) 증가한 반면, 제조업과 건설 및 설비업

은 전월대비 50.0%(8개), 22.2%(2개) 감소

    자료 : 중소기업청

<그림> 서울시 신설법인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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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중소기업청

<그림> 서울시 부도법인 추이

  

  주 : (  )는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그림> 서울시 산업별 신설법인 현황

  

  주 : (  )는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그림> 서울시 산업별 부도법인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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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의 부도법인수에 대한 신설법인수의 배율 전월대비 증가

- 10월 중 서울의 어음부도율은 0.02% 이고 서울의 신설법인/부도법인 배율은 47.6배로 

전월(44.3배)보다 증가

  자료 : 중소기업청, 한국은행

<그림> 서울시 어음부도율 및 신설/부도법인 배율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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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ㆍ용ㆍ보ㆍ증ㆍ동ㆍ향 |

서울의 10월 신용보증 건당 평균금액 전월대비 증가

￭ 보증지원 건당 평균지원 금액은 전월대비 증가

-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서울시 신용보증공급은 월중 3,221건, 82,459백만원으로 전

월대비 보증건수와 보증금액 6.3%, 7.3% 증가하였고 건당 평균지원금액은 전월대비 

0.2% 증가

- 전년동월대비 보증지원 건수는 5.2% 증가하였고 보증금액과 건당 평균금액은 각각

8.4%, 12.9% 감소

   자료 : 서울신용보증재단

<그림> 서울의 보증금액 및 건당 평균 금액 추이

￭ 제조업종 지원금액 비중 전월대비 증가

- 10월중 제조업종에 대한 보증지원 비중이 공급금액기준 11.2%로 전월(9.3%) 대비 

1.9%p 증가한 반면, 도・소매업종에 대한 지원은 37.0%로 전월(38.4%) 대비 1.4%p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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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건수 기준 시 제조업종은 9.1%로 전월(8.3%)대비 0.8%p 증가하였으며 도・소메

업종은 36.1%로 전월(37.8%)대비 1.7%p 감소 

￭ 소상공인 지원금액 비중 전월대비 증가

- 기업규모별 신용보증지원 비중은 소상공인이 금액기준 87.3%로 전월대비 2.0%p 증가

하였고 건수기준 94.8%로 전월대비 1.4%p 감소

- 소기업 지원 비중은 금액기준으로 9.4%로 전월대비 0.6%p 감소하였고 건수기준 3.8%

로 전월대비 0.8%p 감소

- 중기업 지원비중은 금액기준으로 3.3%로 전월대비 1.4%p 감소하였고 건수기준으로는 

1.4%로 전월대비 0.6%p 감소

  

  주 : (  )는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자료 : 서울신용보증재단

<그림> 업종별 공급금액 기준

  

  주 : (  )는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자료 : 서울신용보증재단

<그림> 기업규모별 공급금액 기준



경제동향 / 수출입

79 | 서울경제

| 수ㆍ출ㆍ입ㆍ동ㆍ향 |

서울의 10월 수출 반도체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소폭 증가

￭ 서울의 10월 수출 전년동월대비 증가

- 서울의 수출은 49.2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동월대비 2.1% 증가한 반면 수입은 103.5

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동월대비 7.8% 증가

- 전국의 수출은 470.8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동월대비 3.8% 증가하였고 수입은 433.9

억 달러 기록하여 전년동월대비 1.6% 증가

￭ 서울의 10월 수출 1순위는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수입 1순위는 석유제품

- 서울의 품목별 수출의 경우,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가 668백만불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고 다음은 자동차부품, 반도체, 합성수지, 편직물 등 순

- 서울의 품목별 수입의 경우, 석유제품이 1,081백만불을 기록하였고 다음은 반도체, 의

류, 컴퓨터, 자동차 등 순

  자료 : 무역협회

<그림> 서울시 수출액 및 증감률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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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무역협회

<그림> 서울시 수입액 및 증감률 추이

    

주 : (  )는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자료 : 무역협회

      <그림> 10월 서울시 품목별 수출액                     <그림> 10월 서울시 품목별 수입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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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의 10월 수출․입국 1순위는 중국

- 서울의 국가별 수출의 경우, 중국이 전년동월대비 12.4% 증가한 1,616백만불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미국, 일본, 베트남, 홍콩 순

- 서울의 국가별 수입의 경우, 중국이 전년동월대비 3.4% 증가한 2,453백만불을 기록하

였고 그 다음으로 일본, 미국, 독일, 대만 순

  

  주 : (  )는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자료 : 무역협회

       <그림> 10월 서울시 국가별 수출액                  <그림> 10월 서울시 국가별 수입액

￭ 서울의 10월 주요 FTA 대상국 수출 1순위 품목은 미국의 자동차부품 

- 미국의 품목별 수출의 경우 자동차 부품이 99백만불, 수입은 항공기 및 부품이 83백만

불로 높은 수치를 기록

- 칠레의 경우 자동차 3백만불 수출, 동제품 30백만불 수입하였고 페루는 합성수지 892

천불 수출, 금․은 및 백금 9백만불 수입 기록

- 싱가포르의 경우 수출․입 모두 반도체가 17백만불, 151백만불을 기록하였고 인도의 경

우 합성고무 18백만불 수출, 석유제품 250백만불 수입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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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월 주요 FTA 대상국별 서울시 수출입 품목

                                                                             (전년동기대비)

구분 순위 품목명
수출

품목명
수입

천불 증가율 천불 증가율

미국

합계 524,842 -20.7 합계 1,077,653 0.2

1 자동차부품 99,888 -22.5 항공기및부품 83,752 37.8

2 고무제품 76,512 -0.8 무기류 50,277 7,249.1

3 무선통신기기 52,937 -70.3 자동차 49,041 97.2

칠레

합계 9,700 -27.9 합계 59,644 21.9

1 자동차 3,054 -24.9 동제품 30,853 77.1

2 고무제품 1,706 -1.1 육류 11,282 24.3

3 합성수지 986 15.5 제지원료 5,131 -45.2

페루

합계 5,721 9.7 합계 14,247 67.6

1 합성수지 892 32.2 금은및백금 9,959 45.8

2 플라스틱 제품 623 139.8 아연광 806 -

3 건설광산기계 621 -23 동광 533 -

싱가

포르

합계 64,838 13.2 합계 314,470 11.7

1 반도체 17,751 12.3 반도체 151,040 27.2

2 석유제품 5,509 1.8 컴퓨터 47,713 -2.3

3 평판디스플레이
및센서 4,499 785.8 석유제품 42,699 162.6

인도

합계 85,145 1.9 합계 312,538 68.5

1 합성고무 18,509 2.2 석유제품 250,725 150.6

2 자동차부품 17,045 47.1 천연섬유사 10,664 -36.1

3 합성수지 8,683 1.1 알루미늄 9,258 133.6




